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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냐 할머니의 장례식 

저의 교회에 꾸준히 예배드리는 고려인의 

할머님들 가운데, 지난 봄에 80세 되시는  

최 따찌야나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. 지금까

지 장례를 치른 가운데, 아마 가장 많은 조

문객들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. 따찌야나 

할머니의 큰 손인 탓도 있었지만, 40년 넘게 

오뎃사에서 사시는 동안 많은 이웃들과 정을 

나누셨기 때문입니다.   

구소련이 무너진 후 이주해 온 대부분의 고

려인들과는 달리, 교회 할머니들께서는 

1960년 때에 중앙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

이주해 오신 분입니다. 이런 고려인들은   

아주 소수인데 당시에 지식인들이거나, 농사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특별히 오신 분들입니다. 지

식인들은 군장교, 연구원, 교사들이고, 농사로 오신 분들은 우크라이나에 처음 양파를 보급하려 

오셨습니다. 오뎃사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분들이 주축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답니다. 그래

서 이곳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‘고려인 교회’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.  

1933년 生이신 최 따찌야나는 중앙 아시아가 아닌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나셨습니다. 

스탈린의 강제 이주가 1937년 10월이어서, 따찌야나 할머니가 강제이주 기차를 탄 때는 4세된 

어린 아이였지요. 당시 화물칸 기차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셨답니다. 중앙 아시아에서 청년기를 

보내시고 결혼하신 후, 가장 서쪽 오뎃사까지 이주하셔서 양파 농사와 시장에서 마르꼽장사를 하

시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. 

말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따찌야나의 

죽음은 고려인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

았습니다.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이방인 땅에

서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던 고려

인의 기구했던 삶이 역사 속으로 아무런 말

없이 그냥 묻혀 가기 때문입니다. 우크라이

나 땅에 무엇을 남겼는 지, 또 이 땅에 남은 

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남겨 주었는 지 생각

하면 왠지 답답한 마음이 밀려 옵니다. 한국

어를 생소한 외국어로 여기는 고려인 청년

들은 자신을 우크라이나 사람로 여기며 살

면서도, 또 한편으로 이방인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표정은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 

조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, 우크라이나 끝자락까지 찾아오신 오뎃사의 고려인들… 더 이상 

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또 다른 땅으로 농사짓기 위해 찾아 나서는 고려인들을 보면 안타깝

고 답답한 마음이 그지없이 밀려 옵니다.  

그렇지만 이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분명히 있습니다. 고려인이 세운 오뎃사 할렐루야 교회는 우

크라이나 고려인들에게 민족적, 영적인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입니다. 삶의 터전없

이 구소련 전역을 다니며 농사짓는 고려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을 안겨 주어야 하

는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, 지금 서있는 자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. 

오뎃사 할렐루야 교회가 고려인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. 


